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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KT 본사 사업조직 개편안 협의








KT노동조합과 회사는 11월 28일(목) 4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토탈영업TF 운영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이견이 커 원만한 논의를 이어 가지 못했다. ��회사는 먼저 취약상권에 대한 전담관리 체계 마련 으로 영업력을 강화하고, 광역본부 단위 TF 운영 으로 유연한 영업체계를 구현하겠다며 업무 프로 세스 등 1차 운영방안을 가지고 왔으나 노동조합 은 회사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 을 강하게 피력했다.





협의가 파행된 뒤 김인관 위원장은 “회사가 토탈 영업TF운영을 발표한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겨우 가져온 방안이라는 게 ‘원거리 발령’, ‘3개월 단위 순환원칙’ 등 그간 현업에서 유언비어로 떠돌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질책했다.��이어 “회사는 아무런 고민과 준비 없이 토탈 영업TF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려 했다는 말인 가”라고 반문하고 “토탈영업TF를 진심으로 잘 운영하고자 한다면, 조합원을 단순 소모인력이 아닌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옥죄겠다는 발상이 엿보이는 한, 회사의 현재 운영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공백상권과 취약 상권의 대상 지역 명확화’ 등 노동조합의 세부 요구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차기 현장토탈TF 운영방안 협의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편, 상기 사안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회사에 지역별 인구 감소 등 고객감소에 따른 영업 활동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맞지 않은 계획은 개선을 제시하는 등 다시 수정안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고 향후 차기 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조합과 회사는 28일(목) 2시, 2025년도 KT 본사 사업조직 개편 및 임원인사와 관련한 사안도 공유하고 세부내용을 협의했다. 이번 본사 조직개편은 AICT 기업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해 성장 기반을 다져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CT와 IT의 융합 기조에 맞는 사업 선도를 위해 기업 사업(B2B)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다.��또한 KT그룹의 미디어 분야 사업 역량을 총괄하기 위해, 기존 커스터머(Customer)부문 산하의 미디어 플랫폼사업본부가 분리돼 미디어부문으로 신설 된다. B2B 사업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부문 산하 KT컨설팅그룹을 전략・사업 컨설팅부문으로 확대 재편, AICT 대내외 컨설팅 분야에 주력할 예정이다.











KT노사, 토탈영업TF 운영방안 놓고 이견�노동조합, 사측이 가져온 업무 및 프로세스(안) 수용불가





[제15 – 100호]


2024년 11월 29일(금)








